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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네번째 메일 

야곱이 고향으로 돌아 왔다. 어떻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쳤던 야곱이 부자가 되

어 돌아왔을까? (창 32:10) 삼촌 ‘라반’ 의 집에서 살며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한 결과이

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이기도 하다. 하나님이 때

로 그의 백성들에게 ‘부’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. 그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

를 수있지만 야곱의 경우에는 ‘물질의 부유함’ 으로 결코 해결 할수 없는 것이 분명히 

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. 결국 야곱은 자신이 힘들게 모은 재산의 절반을 형에게 

예물로 주고 그 댓가로 형 ‘에서’ 가 자신에대한 감정을 푸는 도구로 사용 했다.야곱이 

형과의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 것을 볼때 ‘에서’ 는 하나님 보다

는 물질을 더 좋아했고 세상적이었음이 분명하다.  

세상에서 인간적인 관계는 물질로 해결 될 수 있다. 그러나 ‘에서’ 와의 꼬인 인간적 

관계가 해소 되었어도 야곱이 결코 해결 할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

의 내면속에 깊이 뿌리내린 ‘두려움’이었다.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내면의 두려움을 

어떻게 다루셨을까? 형을 만나기 전에 ‘두려움’ 에 사로잡힌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

의 방법은 오늘을 살아 가는 당신과 나에게도 전혀 다를 것이 없다.  

성경은 야곱이 ‘에서’ 에대한 두려움때문에 모든 가족과 자신의 소유물을 먼저 보내고 

난후 ‘얍복 나루에 홀로 남았다’고 말씀한다. (창 32:24) 도대체 ‘얍복 나루’ 가 주는 

의미가 무엇일까? ‘얍복 나루’ 는 반드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야만 하는 곳이

다. 영적으로 볼때 변화의 지점이 분명하다. ‘얍복 나루’ 의미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



은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할때가 오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‘홀로 남아야 한다는 

것’ 이다.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뜻은 나 자신 중심의 세계와 하나님 중심의 

세계와의 싸움을 의미한다. 그러므로 ‘얍복 나루’ 는 내 마음속의 전쟁터와 같다. ‘하

나님의 사자’와 씨름 했다는 뜻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었다. d야곱이 자신과의 싸움

에서 이 길수 있었던 원인은 자신의 신앙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. 하나님의 전적인 

은혜였다.  

무슨 하나님의 은혜 일까? 당신은 자신 안에서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

님을 경험 한적이 있는가? 악한 나 자신안에서 선한 나 자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! 

‘죄의 본성’ 과 ‘선한 하나님의 본성’ 과의 싸움은 항상 처절하다. 야곱은 결국 자신안

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 했다. 더이상 인간의 본성인 ‘야곱’ 은 없어지고 새로운 

야곱 ‘이스라엘’ 이 탄생한 것 아닌가?  

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? 기도를 많이하고, 헌금과 

봉사를 많이하며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성경공부를 착실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

대면하는 것일까? 그런 것들이라면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? 

예수님을 만난 ‘삭개오’ 가 자신이 평생 모아둔 재산을 포기하며 구한 것이 무엇일까? 

진실로 다시 태어 난 것이다. ‘삭개오’ 도 ‘죄의 본성’ 을 가진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

인해 얻은 하나님의 선한 본성사이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분명하다.(눅 19:8-9) 

당신의 ‘얍복 나루’ 는 어디였는가?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? 혹은 ‘야곱’ 처럼 

그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‘엘엘로헤 이스라엘’ 이

라고 외칠수 있는가?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당신과 나의 심장에서 울려 퍼지기를 

기원한다. 




